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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 계획

1. 출장목적

 ◦ 올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ASEAN 국가의 플라

스틱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

안 논의

    - 동아시아 해역 조정기구(COBSEA)가 주관하는 관련 회의 참석을 통해

ASEAN 지역의 해양쓰레기 동향 등 파악

     ※ 해양수산부 협조 공문 첨부

 ◦ COBSEA가 주관하는 해양쓰레기 지역 워킹 그룹 참석

    - 동아시아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쓰레기 워킹 그룹

(COBSEA Regional Working Group on Marine Litter) 회의 참석(12월 

13~14일)

   ※ COBSEA(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 동아시아 지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1981년 설립.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국 참여하는 지역 

기구 

 ◦ ASEAN 지역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COBSEA가 수행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컨설팅 회의 참석

    -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지역 해법 : ASEAN 재활용, 에너지 회수, 제

품 디자인, 용기 라벨링을 위한 포장 산업 규제와 표준화 컨설팅 회의 참

석(12월 11~12일)

   ※ 이 컨설팅은 아세안 국가의 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해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청(SIDA : 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지원에 따라 

COBSEA가 수행



2. 출장자 및 출장일정

 ◦ 해양연구본부 김경신 부연구위원

   ※ 해양환경공단 국제협력팀(1명) 및 해양쓰레기대응센터(1명) 등 총 2명은 해

양쓰레기 전문가 워킹 그룹 회의(12.13~14) 참석

3. 출장일시 및 장소

 ◦ 출장일자 : 2018. 12.10~12.15(4박6일)

◦ 출 장 지 : 태국 방콕

4. 출장 세부일정

구 분 주요내용 비고

12. 10(월) ㅇ 부산 출발(08:30) → 태국 도착(12:20) TG 651

12. 11(화) ㅇ ASEAN 플라스틱 오염 대응 컨설팅 Sukosol Hotel

12. 12(수) ㅇ ASEAN 플라스틱 오염 대응 컨설팅 〃

12. 13(목) ㅇ COBSEA해양쓰레기 워킹 그룹 회의 〃

12. 14(금) ㅇ COBSEA해양쓰레기 워킹 그룹 회의 〃

12. 15(토) ㅇ 태국 출발(00:05) → 부산 도착(07:10) TG 650

Ⅱ. 출장 결과

1. ASEAN 포장재 산업 Design, Labelling, Recovery & 

Recycling을 위한 기준 및 규제 컨설팅 

가. 회의 목적 

○ 아세안 지역은 육상에서 관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으로 다량 유입되는 지역임

○ 2017년 11월 태국에서 ‘ASEAN Conference on Reducing

Marine Debris in ASEAN Region’ 개최, 해양쓰레기 중 일회용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을 위해 정부와 관련 산업계

대응을 논의

○ UNEP와 COBSEA는 SIDA 지원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

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디자인,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

제 관련 전문가 컨설팅 실시, EU 등 선진 국가의 사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아세안 지역의 이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논의 

○ 1일차 회의와 2일차 오전 회의는 주로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2일차 오후에서는 아세안 국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를 참여자 그룹 

회의를 통해 논의하였음

나. 참석자 

○ COBSEA 회원국 전문가(9개국 1명 등 9명), 일본(태국 주재 대

사관 직원 등 2명), 스웨덴(태국 주대 대사관 직원 2명), UNEP

직원, COBSEA 사무국, NGO(OCEAN Recovery Alliance), 민간 회

사((주) 코카콜라 태국 지사, GRACZ, GONE Adventurin Company

등), 아세안 국가 의회 모임, 관련 협회(태국 고형폐기물 관리 협회,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포럼) 등 50여명  

다. 회의 일정 

구분 발표 주제

1일차(12월 11일)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을 위한 UNEP 캠페인 활동 소개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관한 정책 현황
∙일회용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법적 한계
∙EU의 포장재 기준 개관
∙포장재 관련 아세안 회원 국가 내 규제 접근에 관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전문가 논의

2일차(12월 12일)

∙재활용 제품 촉진을 위한 공공 조달
∙’Reducing marine litter by addressing the management of 
  plastic value chain in Southeast Asia’ 프로젝트 소개
∙포장재 규제 및 기준 관련 아세안 국가 우선 추진 과제 논의



라. 주요 논의 사항 

1)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UNEP 활동(UNEP, Kakuko Nagatani-Yoshida)

○ UNEP는 소비자의 플라스틱 소비 형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The Clean Seas Campaign’ 활동 추진

○ 2018년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로 정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대응 캠페인 전개 

○ 아시아 지역은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는 반면, 고형폐기물 등 

관리가 부족하여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상

황,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25년에는 17백만 톤에 달하는 플라

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반면에,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는 아시

아 지역이 60%를 차지

○ 베트남의 경우 해변에서 음료수 포장재(종이 및 플라스틱)이 많

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미흡한 상황

○ UNEP는 아세안 지역 국가의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재활용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수행

○ IMO는 유리 섬유 선박과 선박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

FAO는 어선 어업과 양식업에서의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문제, WHO와 ILO는 미세 

플라스틱의 보건 및 노동자 건강성 문제에 관심

2)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관한 정책 현황(COBSEA, Jerker Tamelander)

○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2014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 결의

○ 올 5월 UNEP 주관으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이 회의에서

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장애요



인, 비용 및 효과 분석 등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회원국가 및 

관련 기관과 논의하였음(72개 국가에서 266명 참석)

○ 금년 9월 바젤협약(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가 간 이

동 규제를 논의하였으며, 내년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 주

요 쟁점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국가 간 교역이 금지되는 유해 폐

기물로 지정할 것인지 중점 관리가 요구되는 폐기물로 지정할 

것인지가 관건 

○ 금년 12월 스위스에서는 UNEP 주관으로 제2차 회의를 개최, 5

가지 쟁점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고 바젤협약 논의 결과를 공유

○ 2018년에는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 관련한 추가 이슈가 논

의되고 있음. 식량 부분의 미세 플라스틱(농지 내 미세 플라스틱 

농도, 장난감에서 미세 플라스틱 독성 물질 발현, 플라스틱 재활

용을 통한 온실 가스 저감)

3) 일회용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한계(UNEP, 

Lara Ognibene)

○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포장재

가 발생량의 47%(2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0%가 아시아

에서 발생

○ 2018년 7월 기준 192개 국가 중 127개 국가가 플라스틱 봉부 사

용을 규제하고 있음. 이 중 38개 국가는 플라스틱 봉투의 두께를 

규제하고 있으며 41개 국가는 플라스틱 재질(색깔 등)을 규제하

고 있음. 플라스틱 봉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

는 국가는 48개국으로 조사되었음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 EPR에 생분해성 봉투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음.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29개 국가가 환경세를 부

과하고 있으며, 유럽 17개 국가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규

제와 관련 사항은 고형폐기물 관련 법령이나 자원절약법(자원순



환법) 등에서 규제

○ 마이크로 비즈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마이크로 비즈를 법

으로 규제하고 있음. 특히 시민사회, 민간 기업, 정부가 마이크로 

비즈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례가 많았

음(정부와 업계 협정 체결, 민간 기업의 자발적 행동 등). 의약외

품과 개인생활 용품의 마이크로 비즈 규제는 어느 정도 추진되

고 있으나, 산업계의 미세 프라스틱(연마제, 자동차 세정재 등)

규제(wedocs.unep.org)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플라스틱 봉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나라가 생산에서부터 사

용, 처리에 이르는 생애주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

음. 플라스틱 봉투에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생애주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다는 점, 일회용 제품이나 생애주기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대상 범위가 모

호하다는 점, 최근 늘어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환경세 부과 여부 등

4) EU의 포장재 기준 개관(Gone Adventurin Company, Sumangali 

Krishnan)

○ EU Directives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에서 규정

○ 폐기물 매립을 최대 25% 감축, 도시 폐기물 10% 저감 목표

○ 순환경제 차원에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접근  

○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에서는 모든 포장재는 물질 회수,

에너지 전환, 생물적 처리 등 방법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고 규정

○ 물질 재활용(Material Recycling), 에너지 호수(Energy Recovery),

생물적 재활용(Organic Recycling, 퇴비화 및 생분해) 등 처리

○ 규제 수단으로는 보고(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회수 및 매립량),

포장 물질의 확인 및 표시(자발적 조치), 경제적 수단(Packing

Waste Recovery tax, 환경세)등 적용



○ 정책적으로는 플라스틱 봉투 단계적 저감(생분해성이나 가벼운 

제품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EPR), 생분해성 제품 확대, 재

활용 포장재 소비 촉진 추진

5) 포장재 관련 아세안 회원 국가 내 규제 접근에 관한 이해관계

자 협의(Gone Adventurin Company, Sumangali Krishnan)

○ 말레이시아

-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로드맵(2018~2030)

- 플라스틱 제조업체 1,300개에 이름, 정부는 플라스틱 봉투와 플

라스틱 빨대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Towards Zero Single-use)

설정하고, 3단계 추진(1단계(2019- 2021), 2단계(2022-2025), 3단계

(2026-2030))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연구개발, 지자체와 협력, 업계와 협력 

등 사업 추진

- 식품 안전을 위해 밀가루, 식용 기름 등을 담는 용기에 재활용 

포장 제품 사용 금지

○ 베트남

- 해양쓰레기를 발생 기원에 따라 육상기인(농업, 포장재 산업, 관

광 활동, 강 유입), 해상기인(어업, 양식, 관광 등), 외국기인 쓰레

기로 분류

- 2014년 환경보호법(Law on environment protection)에 따라 해

양쓰레기를 관리

- 국가 통합 고형폐기물 관리 계획에 따라 추진

- 2013년 총리 결정으로 2020년까지 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금지

- 해양쓰레기 업무는 자연자원 및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음

- 포장재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은 적정 처리 시설 부족으로 매

립이나 소각 처리되고 있음



○ 필리핀

- 포장재에 특화된 법률은 없으며, 폐기물 관리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

- 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2000에 따라 폐기물 처

리를 위해 매립장 건설 추진하고 있으나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친환경 라벨링, 분리 배출, 재활용 등 규정

- 포장재 관련 기준은 ISO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현재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법률 제정 추진 중

- 마이크로 비즈와 미세 섬유를 규제하고 있음. 필리핀의 경우 미

세 플라스틱에는 미세 섬유를 포함하고 있음

- 미세 섬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 섬유가 다량 발생되는 세

탁기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음

○ 인도네시아

- National Action Plan on Plastic Marine Debris(2017-2025) 수립

-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행동 변화,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 해상

기인 쓰레기 저감(항만 수용시설 건립 등), 단속강화 및 재정 지

원, 연구개발(Cassava, Seaweed, Palm Oil으로부터 생분해성 플

라스틱 개발) 등 5개 전략 추진

- Presidential regulation no.97에 따라 30% 폐기물 저감 목표 

- 100% 재활용되는 음료수 용기 추진

○ 아세안 국가 포장재 규제 조치 수단과 적용 사례 

- 포장재에는 플라스틱 봉투,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생분해성 포

장재 등을 포함

- 현재 아세안 국가의 포장재 규제 조치로는 보고(Reporting),

Labelling, 경제적 조치, 수출/수입 규제, 단속(처벌) 등이 있음

- 보고(Reporting)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경우 EPR에 따라 2020년

까지 업계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수입, 생산, 사용 등을 국가 환

경청(EPR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Labelling 사례로는 싱가포르를 친환경 인증 라벨링, 태국의 



Green Labelling이 있음

- 경제적 조치 사례로는 말레이시아의 예치금 제도와 EPR 위반자

에 대한 부과금 부과 제도가 있음. 필리핀은 음료 용기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 추진 중  

- 수출/수입 규제 사례로는 말레이시아가 2018년부터 플라스틱 스

크랩 수입 정책 실시. 베트남도 2018년 10월 플라스틱 폐기물과 

스크랩 수입 금지 실시. 캄보디아도 2017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함

- 단속(처벌) 사례로는 싱가포르가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에 따라 폐기물 처리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정부 단속을 추

진(2017년 37,000명 단속)하는 등 단속이 규제를 위한 유효한 수

단으로 작동

6) 포장재 규제 조치 수단에 대한 전문가 논의(참석 전문가)

구분 주요 논의 사항

Reporting

∙보고의 핵심은 어떠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가임. 특히 식품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함(재활용 소재 여부, 포장재  
  독성 여부 등)
∙포장재 원료 조달-생산-소비-처리 등 가치 사슬과정에서 플라스틱 유출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대상을  
  특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Labelling

∙보건과 환경 측면에서 라벨링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라벨링에서 제공해
  야 하는 정보로는 재활용 가능 여부, 재활용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재활용 등 처분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예컨대, 코카콜라의 경우 자사  
  Labelling에 해양에 유출될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음
∙라벨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가 라벨링이 주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해야 함
∙친환경 라벨링 제품(재활용 소재로 제작)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경제적 
수단

∙경제적 수단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 이해관계자가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국가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함
∙가치 사슬과정에서 경제적 조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생산자(회  
  수, 재활용, 수거 분류 재활용 등), 소비자(빈병 예치금), 재활용업자(보조



7) 재활용 제품 촉진을 위한 공공 조달(UNEP, Mushtaq Memon)

○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공 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은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음

○ UN은 공공 조달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 제도, 기술 등을 확보하

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태

국, 베트남, 인도 등과 그린 공공조달 등 사업 추진 중

○ UNEP는 공공 조달과 관련하여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지속 가

능한 공공 조달을 위한 조사, 제도 개선, 교육 훈련, 프로그램 구

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가능

8) Reducing marine litter by addressing the management of 

   plastic value chain in Southeast Asia’ 프로젝트 소개(UNEP,  

   Kakuko Nagatani-Yoshida)

○ 총 예산 65백만 달러 규모로 SIDA 지원

○ 2018년 7월 프로젝트 승인, 56개월간(프로젝트를 위한 계획 수

립, 참여 기관 선정 등 올해 10월부터 8개원 간 사전 준비 활동 

수행 후 본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4년간 진행)

○ 대상 국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2개국이나, 본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

구분 주요 논의 사항

  금). 참여자(지자체, 비정형화된 수거업자)의 역할 정의와 이행임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정형화된 재활용 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마피아와
  같음. 정형화된 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수입/수출
∙아세안 국가 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와 함께 자국 내 발생하는 폐  
  기물 재활용 등 처리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도 필요(인도네시아 종이 재  
  활용 센터,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플라스틱 재활용 센터 등) 



○ 현재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 진행 중, 해양쓰

레기 문제 분석을 위한 현황 분석, 시장 기반의 대응 방안에 대

한 체계 수립,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자료 구축, 역

량 강화, 정보 기반 강화 등), 대외 홍보 활동(인식 제고, 행동 

변화 등), 지역 네트워킹 구축(기술 지원 등) 등 사업 수행

○ 본 프로젝트는 국가의 제도 개선과 이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과

제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국가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나

갈 계획임 

9) 포장재 규제 및 기준 관련 아세안 국가 우선 추진 과제 논의(참

석 전문가)

○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대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 추진 우선 과제 논의

○ 참석 전문가를 5개국 그룹으로 나누어 각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

여 우선 과제를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부여

○ 포장재 가치 사슬을 고려하여 생산-소비-수거-재활용-회수 및 처

리 단계 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보고, 계획 수립, 금지, 교역, 스

크랩 기준, 녹색 구매)를 제시하고 개별 과제를 도입했을 경우 

미치는 환경적 영향(낮음-중간-높음 등 3단계)과 집행 용이성 등 

적정성(낮음-중간-높음 등 3단계로)을 고려하여 국가 별로 정책 

우선순위 도출 

○ 국가 별 정책 우선순위 도출 결과 기준이나 규제 장치를 마련하

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재활용이나 Labelling

도입도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었음 

○ 분리 배출과 수거 정책은 환경적으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제

도로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의견이 일치되었음 

○ 다만, 생분해성 포장재 도입이나 퇴비화, 바이오 기반의 에너지 



회수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

지는 경향을 보였음

<추진 과제 및 우선순위 도출 차트>



<포장재 전문가 컨설팅 회의 사진>

10) 기타 자연 자원 활용 포장재 제품 전시 참관

○ 태국에 본 사를 두고 있는 (주)GRACZ는 기존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대체하기 위해 식물을 활용하여 일회용 용기를 제작하여 

판매

○ 태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활용하여 일회용 음식물 포장 용기,

컵, 접시, 도시락 등을 생산

○ 제품 제조 과정에서 어떠한 화학 물질도 첨가하지 않으며 색깔

을 입히기 위해 대나무 사용

○ 영하 40도에서 2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구성 확보



<(주)GRACZ 판매 제품>

마. 총평 

○ 이번 컨설팅은 SIDA의 지원으로 UNEP와 COBSEA가 주관하여 

아세안 지역의 포장재 및 포장재 산업의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포장재 및 포장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가치 사슬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별(원료 조달–생산–

소비–재활용–처리)로 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

하였음

○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포장재 관

련 선진 국가의 규제와 기준, 정책 등을 공유하고 아세안 국가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등을 논의하였음 

○ 포장재에 대한 규제나 기준 마련이 중요한 우선추진 과제로 논

의되었음. Labelling, 재활용 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공공 조달 

제도도 아세안 국가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됨

○ 이 외에 아세안 국가는 해양쓰레기 영향, 발생량, 우심 지역(Hot

Spot) 확인, 해변 및 외국 기인 쓰레기 모니터링, 자원 순환을 포

함한 재활용, 계획 수립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음



2. COBSEA 해양쓰레기 워킹 그룹(Marine Litter Working 

Group)

가. 회의 목적 

○ 2008년 COBSEA에서 동아시아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를 분석하

여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확인하였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였음   

○ 2018년 4월 COBSEA 정부 간 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회의에서 ‘COBSEA Strategic Direction 2018∼2022’ 채택함에 따

라 최근 국제 사회와 아세안 지역의 현안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필요  

○ 실행계획에는 그 동안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 사회와 아세안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응 방안 마련

○ COBSEA가 마련한 ‘COBSEA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초안에 대해 제24차 정부 간 회의 안건 상정 전에 전문가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논의 

나. 참석자 

○ COBSEA 회원국(9개국 17명), UNEP 사무국, COBSEA 사무국,

FAO, IUC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등 30여명

다. 주요 논의 의제 

○ COBSEA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초안에 대한 

논의

○ COBSEA 해양쓰레기 활동 소개

○ 워킹 그룹 회의 이후 일정 공유

○ 기타 해양쓰레기 관련 회원국 제안



라. 주요 논의 사항 

1) COBSEA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초안 논의

○ 실행계획 초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 실행계획 초안은 배경과 실행계획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문과 부

록으로 구성. 부록은 구체적인 실행계획(부록 1)과 실행계획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합성(부록 2)으로 구성

- 실행계획(부록 1)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수립 근거,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목적, 원칙을 제시, 제2장은 4

대 전략과 세부 활동을 제시, 제3장은 제2장의 전략과 세부 활동

별 추진 기관, 일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규정

- 실행계획에서는 COBSEA 사무국과 회원국가가 이행해야 할 4대 

전략 67개 활동 제시 

․육상 기인으로부터 해양쓰레기 저감과 예방(4개 분야 20개 활동)

․해상 기인으로부터 해양쓰레기 저감과 예방(4개 분야 15개 활동)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평가(5개 분야 8개 활동)

․COBSEA 해양쓰레기 이행 지원 활동(5개 분야 24개 활동)

전략 추진 분야 세부 활동

1. 육상 
기인으로부터 

해양쓰레기 저감과 
예방(4개 분야 20개 

활동)

법적 및 경제적 조치 순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정책 개발 등 6개 
해양쓰레기 국가 계획 수립 해양쓰레기 국가 계획 수립 등 4개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
화 착수 등 7개

현존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정화 활동 등 이행 과정에 일반 시민의 참가 
확대 등 3개

2. 해상 
기인으로부터 

해양쓰레기 저감과 
예방(4개 분야 15개 

활동)

법적 및 경제적 조치 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저감과 예방
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3개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 설치 항만, 항구, 마리나 등에 쓰레기 수용 시설 설
치 및 개선 등 3개 

어구 어구 관련 쓰레기 저감을 위해 관련 법령 강화 
등 4개



○ 주요 논의내용 

- COBSEA RAP MALI 실무그룹 권한, 주요 업무, 근거, 의장 선

출 등을 위한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TOR) 채택 필요 

- COBSEA RAP MALI의 4대 전략은 유지하되 세부 활동을 대폭 

축소 또는 전체적으로 삭제하여 COBSEA 해양쓰레기 실무그룹

에서 연간계획 수립방안으로 변경 제안

- 침척쓰레기 수매사업에 관한 우수사례로 한국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국가별 우수사례로 변경 제안 

- COBSEA 지역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 지역해

와 관련된 행동들과 연계할 필요성 언급 

2) COBSEA 해양쓰레기 활동 소개

○ 동아시아해 유령 어업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제안(싱가포르)

전략 추진 분야 세부 활동

현존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선박 유지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 등 5개

3.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평가(5개 분야 8개 
활동)

전문가 그룹 설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 등 1개
지역 및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등 2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 등 2개

보고 2년 주기로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보
고 등 2개

지역 DB COBSEA DB 구축 등 1개

4. COBSEA 
해양쓰레기 이행 

지원 활동(5개 분야 
24개 활동)

COBSEA 보고, 지역 및 
국제 협력 계획 이행을 위한 워킹 그룹 설치 등 7개

연구 활동 육상 기인으로 부터 해양쓰레기 유입을 차단하
기 위한 기술 개발 등 7개

NGO 및 시민 사회 등 연대 국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이행 지원 등 5개

교육 등 인식 제고 홍보 책자 개발 등 2개
역량 강화 훈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 어업 및 양식업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 집중 

- 싱가포르 대학은 동아시아해 유령 어업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본 사업의 대한 세부 사업제안서는 제24차 

COBSEA 정부간회의에서 소개될 예정 

○ 해양쓰레기 지구 파트너십의 지역별 노드 

- 지도 제작 및 지역·국가 단위의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에 관한 정

보 공유 및 격차의 확인 등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쓰레기 저감 노

력에 활용 필요 

- 타 지역의 노드는 국제 정책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COBSEA 회원

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 가능 

○ 해양쓰레기 핫스팟(Hot Spot) 평가 시법사업(중국)

- 중국 노말(Normal) 대학교에서 수행중인 해양쓰레기 핫스팟 평가 

시범사업은 UNEP 및 COBSEA에서 지원중 

- 220편의 해양쓰레기 핫스팟 관련 논문 검토 결과, 핫스팟에 단일

화된 표준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일반적 요소(인구, 발생량, 페기물 관리 역량) 및 해양쓰레기 종류와 

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조사가 좋으나 이를 확대하여 평

가하는데 문제 있음(예산, 시간 등)

- 금년 12월 전문가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 

3) 실무그룹 이후 일정 공유

○ 실무그룹 위임사항 수립 

- 사무국은 ‘19년에 개최 예정인 제24차 COBSEA 정부간회의에서 

위임사항 채택을 위한 7월에 개발된 초안을 회원국가별 COBSEA

해양쓰레기 실무그룹위원에 검토 요청 예정(’19년 초)

○ COBSEA RAP MALI 개정

- COBSEA 사무국은 본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RAP

MALI 개정(안)을 회원국들에게 ‘19년 초 회람 후 의견수렴을 받



을 계획이며, 최종 수정본을 제24차 COBSEA 정부간회의(‘19년 6

월중)개최 전 제2차 COBSEA 해양쓰레기 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

하여 정부간회의 안건으로 제출 예정     

4) 기타 해양쓰레기 관련 활동 

○ 한국

- 아국에서 개최된 제2단계 APEC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프로

그램(‘18.6월,부산)에서 도출된 APEC 해양쓰레기 관리 가이드라인

(안)을 소개

-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 모든 APEC 실무그룹에게 의견 수렴중이며 

‘19년 APEC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본을 ’19년초에 개발 예정

- COBSEA를 포함한 지역해 프로그램의 연계 필요성 강조 

○ 말레시아

- 말레시아 정부는 ASEAN 지역의 플라스틱 수입 금지 또는 규제

를 계획하며, 이를 SIDA 프로젝트 및 ASEAN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 특히, COBSEA 해양쓰레기 실무그룹에서 국가간 모범 사례, 기

술·정책·재원 지원을 통해 상호협력방안 구축을 요청 

○ 필리핀

- 해양쓰레기 국가정책이 없는 관계로 정책개발 지원을 요청 

- SIDA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COBSEA 사무국

에서 확인 

○ ASEAN

- ASEAN 지역내 해양쓰레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17년 푸켓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포럼 및 ’18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지역대응회

의를 개최

- ’19년 1월 ASEAN은 해양쓰레기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순환 경제



와 관련 유럽연합(EU)와 협력, 노르웨이 정부와 플라스틱 오염 저

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미국 해양대기청(NOAA)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프로젝트 수행, ASEAN+3와 해양플라스틱 

이니스티브 체결 방안 검토 등을 계획

○ FAO

- FAO는 책임있는 어업 강령(‘98)에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09~’19)하여 어구 실명제, 어업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ALDFG, 부적절한 어구 관리, 어구 처리 비용의 ALDFG 불합리 

등)을 추진 

- FAO는 인도네시아에서 ALDFG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을 수행중

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어구 형태, 유실 어구 비율 등에 대한 충분

간 정보가 필요

○ IUCN

- IUCN의 MARPLASTIC 이니셔티브는 태국, 베트남 및 3개의 동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3년동안 국가별 플라스틱 발생원 평가,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가별 실천계획 수립, 플라스틱 쓰레

기 감소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 등을 추진 중 

- IUCN는 본 이니셔티브를 관련있는 지역해 프로그램 및 지역별 

해양쓰레기 실천계획들과의 연계 필요성 강조 



<COBSEA 해양쓰레기 워킹 그룹 사진>



<출장 중 확보한 해외 전문가 >


